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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거세니나뭇잎이자주지고

風 葉頻�

산이높으니해가쉽게가리운다

山高日��

좌석가운데는사람이보이지않고

坐中人不見

창밖엔뭉게뭉게휜구름짙어라

窓外白雲深

－장령탁<선문염송> 5권159칙‘즉심’

어느날마조에게한학인이물었다.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마음이 곧 부처

라하십니까?”(和尙爲什 說卽心卽佛)

“우는 아기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지.”(爲止小兒啼)

“울음이 그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렵

니까?”

“그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말하지.”(非心非佛)

“그럼 이 두 가지 외에 사람이 와서 물

으면어떻게하시렵니까?.”

“내 그런 사람에게는 물건도 아니라고

하지.”(向伊道不是物)

“스님 그런 사람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에게무상대도를구현하라하겠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

니까?”

“지금 자네의 뜻은 무엇인가?”(卽今是

什 意)

이어서방온거사가물었다.

“물은 뼈도 힘줄도 없이 만곡의 배를

이겨내는데, 그이치는어떤것이지요?”

“여기는 물도 없고 배도 없다. 그런데

무슨힘줄과배를말하는가?”

龐居士問 如水無筋骨能勝萬斛舟 此理

如何師云這�無水亦無舟說什 筋骨

(<경덕전등록>제6권‘강서도일선사’)

앞 선화에서 마조 도일(馬祖道一,

709~788)이 긍정과 부정을 돌이키는, 얼

마나 반어적인 기법을 능수능란하게 사

용하는 사장(師丈)인가를 알 수 있게 한

다. 그리고 학인을 제접 시, 이런 현 상태

를 초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스승

의 간절한 마음을 엿보게 된다. 이것은 6

조가 말하는 이항대립적인 36대의 법문

을 펼쳐 학인의 의심을 바로 일원적인 통

일성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래서 학인으

로 하여금 양변견적인 모순을 벗어나 광

명의 세계에 계합시킨다. 곧 자성의 세계

에 영회시키고자 하는 스승이 휘두르는

진검을보게된다.

그리고 방온거사의 물음에 마조는 더

깊숙한 곳, 즉 자성의 본체에는‘있다/없

다’가 모두 공함을 드러낸다. 진실로 언

설을 떠나고(�言說) 사유가 끊기는(絶思

量) 반야가 자발광(自發光) 하는 곳이다.

모두의 장령탁 게송은 이 선화를 밝힌 후

대선객의노래다.

1행과 2행은 마음의 운행을 나타내는

구절. 마음의 운행이라 하여 특이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바람이 거

세니 나뭇잎이 자주지고/산이 높으니 해

가 쉽게 가린다”이니 다름 아니라 자연

이 저절로 풀어놓는 운행, 삶의 자연스러

운 운행이 마음의 운행일 뿐이다. 이러할

진데 3행과 같이“좌석 가운데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는 당연하다. 눈을 눈동자가

보지 못하고, 불이 불동자를, 물이 물처녀

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듯이‘좌석 가운데

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이 보임은 무

엇인가? 이것이 바로 4행의“창밖엔 뭉게

뭉게 흰 그름 짙다”(窓外白雲深)이다. 그

외에무어라말할수있겠는가.

마조 도일은 우는 아이를 위해 즉심즉

불(卽心卽佛)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한

다. 그리고 울음을 그친 아이, 스스로 편

안함에 안주하는 사람을 위해 비심비불

(非心非佛)이라는 부정법을 휘두른다. 이

는 6조의 법을 착실히 계승한 증거다. 바

로 울음 우는 아이와 같이 부정으로 공격

하면 즉심즉불이라는 긍정법으로 막아내

고, 울음을 그친 아이와 같이 긍정에 안주

한 사람에게는 비심비불과 같은 부정의

진검을휘두른다. 

앞 장령탁의 게송은 마조의 즉심즉불

과 비심비불의 시적 형상화이며 마조의

심외무불(心外無佛), 그 자체에 대한 깨우

침의시이다.

※착어 : 즉심 비심 즉불 비불 고만고만

하여들을만하다.

박몽구는 1977년 월간 <대화>지를

통해등단하여시집<십자가의꿈> <자

끄린느 뒤프레와 함께> <개리카를 들

으며> 등의 시집을 냈다. 그는 등단부

터 현재까지 사실주의 방법을 고수해온

시인이다. 그는 수년전부터 시에 음악

을 제재로 가져오거나 구체적 인물을

인유하여 상업적 자본주에 처한 자신의

심정을명징하게드러내고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찰 기행의 경험을

시에 자주 등장시키고 있다. 이 시집 3

부에‘개심사의 까치밥’등 11편의 시

를 싣고 있으며, 수종사, 정취암, 서산

마애불, 선암사 등의 사찰이나 불교유

적 방문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시인이

사찰을 찾는 것은 상업 자본주의로부

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새롭게 일

어설 힘을 얻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가

사찰을 순례하면서 쓴 시편들에서는

자아의 성찰과 함께 더러워진 세상살

이를정화하려는의지가엿보인다.

편편한 아스팔트길 버렸을 때/비로소 겨울
억새에 가려진/암자로 가는 길 드러났다/해발
오백 미터 바위 위에 앉은 /산사로 닿는 지름
길이/산등성이에 뱀처럼 걸려있지만/주지 수
완 스님은 빠른 길을 버리고/세배나 먼 길로
돌아오라고 한다/

산사의 불빛은 먼 별처럼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산짐승들의 반가운 울음이 들리고서야/
절 마당으로 닿는 한 가닥 길이/부끄러운 속살
처럼 보일 듯 말듯 드러났다/

지름길 놔두고 굽이굽이 먼데로 에둘러/산
사로 닿는 길 닦은 사정을 헤아리기 어렵다가/
새벽 예불 때에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미명의 어둠 속에서/지천명 맞은 나는/ 당
장 눈앞에 희망의 꾸러미 내놓으라는 /비원 앞
에 난감해 하는 부처의 모습이/안쓰럽게 촛불
너머에 어려보였다/새벽 산바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일으켰다 - ‘정취암에가서4’전문

초반부에는 정취암으로 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1연에서 화자는 현대

속도문명으로 은유되는 편편한 아스팔

트 길을 버렸을 때 탈속으로 은유되는

암자로가는길이드러났다고한다.

거기에 수완이라는 실명의 스님을

통해 빠른 길을 버리고 먼길로 돌아오

라고 했다며 현대의 속도 문명을 지적

하고 있다. 2연에서 산사의 불빛이 먼

별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적 경험의 서술이면서 현대와 암자,

속세와 탈속세와의 거리를 암시하고

있다. 

화자는 3, 4연에서 지름길, 빠른길이

아닌 먼 길을 에둘러 산사에 간 인식에

이른다. 새벽 예불 때 지천명을 맞은 화

자가 부처님에게 당장 눈앞에‘희망의

꾸러미’를 내놓라고 하자, 이에 난감해

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그

동안 어리석었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

는 것이다. 세상 만사가 빠르게,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창작자의

시작의도다.

박몽구는 선암사를 다시 찾아가서

동화작가 故 정채봉과의 기억을 되살

리기도한다. 

이들은 제비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선암사 낡은 서까래와 단청을 보며 흐

린눈이맑아졌다고한다. 

몇 년 만에 선암사를 다시 찾았다
한창 알이 패기 시작한 청보리 줄기처럼 긴
산문에서 승선교에 이르는 길 더듬은 끝에

왕벚나무 향기 진동하는 절 마당에 서서
정채봉 선생과 생전에 함께 했던

기억의 갈피를 뒤적거려본다
세 시간 넘게 송광사 뒤쪽으로

조계산 자락에 올라
사람 대신 제비들이 옹기종기 둥지를 틀고
절집의 낡은 서까래며 벗겨진 단청을 보며

우리는 흐린 눈이 맑아지는 순간을 맛보았다

- ‘선암사 왕벚나무 그늘’부분

마조도일은능수능란한반어적기법사용

부정공격엔‘卽心卽佛’긍정법으로방어

긍정에안주하면‘非心非佛’부정법사용

마음의 귀

박몽구| 시와에세이2006 | 8,000원

송준영 시인과 禪詩깊이 읽기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오늘은 맛도 영양도 좋은 두부를 이

용한요리를소개할까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두부가 전래

된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송나라와 원

나라를 통해 들어온 두부는 주로 사찰

음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기를 먹

지 않는 스님들은 두부를 중요한 단백

질 공급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한임금의무덤곁에는사찰을두어두

부를 만들고 제수(제사에 사용되는 여

러 가지 재료)

를 관리하도록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두부는 다른

문화적 산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서 출발해 우리나라를 거친 뒤 일본으

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두부 중에서 가

장맛있고전통있는두부를들자면단

연 고지시의 당인두부를 꼽는데, 이 당

인두부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임진왜란 때 납치되어 일본으로 건너

갔던 경주성장 박호인이었다고 합니

다. 이렇게 전통이 있고 영양가 또한

높은 우리나라 두부는 근래 들어 국제

적으로도각광을받고있습니다. 

요즘은 두부가 흔하지만, 옛날에는

잔치상이나 제사상에나 오를 만큼 귀

한 식품이었습니다. 두부의 원료인 콩

에함유된여러가지성분중에서사포

닌(saponin)은 항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콩에는

인지질이 약 1~3%정도 함유되어 있

는데 이 성분은 뇌기능 향상과 노인성

치매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축적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요즘 연구

가 활발한 대

두 속의 이소

플라본(Isoflavone)은 에스트로겐

(estrogen)활성과 항암, 항산화 효과가

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습니다.

이처럼 영양 많은 두부는 성장기 어

린이의 발달과 어른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 골다공증 예방 등에 좋아 여러

사람들의사랑을받고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두부김부침전은 북

한의 사찰에서 즐겨 만들어 먹던 음식

입니다. 

�두부김부침전

사찰음식의 모든 것

고려시대스님들의단백질공급원

치매예방�항암효과등영양만점

11. 마조의 심외무불(1)

�

정산 스님산촌 대표

두두부부김김부부침침전전
재료 : 두부, 김, 깨소금, 녹말, 들깻잎, 소금

만드는법

① 두부는얇은천에싸서물기를약간만제거하고들깻잎은다져놓는다.        

② 녹말가루를물에풀어두고두부는으깬다음다진들깻잎과깨소금, 소금을넣어섞는다. 

③ 프라이팬에기름을두르고김을한장올린후김위에녹말물을얇게바른다. 그위에김

을한장더놓고또다시녹말물을얇게발라준다. 

④ 김위에두부양념한것을도톰하게올린후고르게펴준다. 

⑤두부 위에 녹말 물을 얇게 펴 바르고 김을 올려놓는다. 김 위에 녹말 물을 바르고 다

시김을올려덮는다. 

⑥ 앞뒤를뒤집어가면서고르게익힌후먹기좋게썰어낸다. 

상업주의에 오염된‘삶의 정화’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대웅웅전전 완완공공 기기념념 파파격격할할인인!!!!

바바로로보보인인 전전등등록록 전전55권권 --  55만만원원((4455%%  할할인인))

바바로로보보인인 선선문문염염송송 11~~1100권권 ::  110055,,000000원원((3300%%할할인인))

☎02-522-0122   www.zenparadise.com

ㆍ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ㆍ바로보인 무문관
ㆍ바로보인 벽암록
ㆍ바로보인 천부경
ㆍ바로보인 금강경
ㆍ바로보인 신심명
ㆍ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ㆍ바로보인 증도가
ㆍ바로보인 선가귀감

ㆍ바로보인 반야심경
ㆍ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출간)

ㆍ영원한 현실
ㆍ선을 묻는 그대에게
(전10권 중 2권 출간)

ㆍ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ㆍ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Q
A

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

가장싸게시공해드립니다
자! 이제칼라강판으로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서울울∙∙경경기기도도 ::  0022))445566--88883311
강강원원도도 ::  001199--339966--11111100
충충청청도도 ::  001100--88667744--22335577
경경상상도도 ::  001100--77663388--11111177
전전라라도도 ::  001100--22331111--00115577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현대칼라지붕공사

지지장장보보살살 가가피피입은 신비
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
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
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
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
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다가오고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달마도를당신곁에두시어소망하
시는바를꼭성취하시기바랍니다.

지지명명스스님님과과 함함께께 상상담담을을......

불교를알고자하시는분이나이유없이고통
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
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장애를친절하게상담해시원하게풀어
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지명스님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상상담담 전전화화 0022))22666633--66665555  001100--44661166--3333335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달마마사사 지지명명 합합장장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각각자자의의 근근기기따따라라 110088가가지지의의 다다양양한한 달달마마
도도가가 있있으으니니 각각기기 자자기기와와 맞맞는는 달달마마도도를를
스스님님과과 상상담담 후후 인인연연 맺맺으으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


